
71방송과기술 Vol.172

Enterprise News
야마하뮤직코리아

+ 야마하뮤직코리아, 후쿠토메 히토시 신임사장 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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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3월, 야마하뮤직코리아㈜의 신임사장에 후쿠토메 히토시(51)

가 부임했다. 후쿠토메 사장은 1958년생으로 일본 도쿄 출신이며, 게

이오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. 1982년 야마하 일본 내 영업 부서에

발령받은 것을 시작으로 독일 주재원으로 5년간 피아노 판매 기획부

에서 재직하였으며(1990년 3월~1995년 12월), 그 후 2년간 오스트

리아 지사장(1995년 12월~1997년 2월)을 거쳐 4년간 미국의 건반

영업 부장을 지내고(2000년 5월~2004년 12월), 일본 국내의 피아

노 영업 부장 재임 중에, 올해 한국 지사장으로 부임했다. 

피아노로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어렸을

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즐겼다는 후쿠토메 신임사장은 멜로디 라인만

을 연주하고 싶어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할 정도로 음악애호가이다. 

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

무대에서도 재능이 있는 한국 연주자들의 엄청난 결과를 거두고 있

어,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하며, 그런

한국에서 일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. 

야마하는 1887년에 설립되어 음향과 악기, 영상기기뿐만 아니라 음

악교육을 비롯한 정보기기, 미디어 서비스 반도체, 자동차 부품 등 다

양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힌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기업이다.

2001년 8월, 야마하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야마하뮤직코리아

㈜(www.yamaha-music.co.kr)는 양국 문화교류 증진과 한국 음악

및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. “감동을 함께 만드는”

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하에 세계적인 명성의 그랜드 피아노를 비롯한

건반악기, 기타, 드럼, 프로페셔널 오디오, 관현악기 등 다양한 악기

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, 야마하 아티스트 서비스 서울, 야마하음

악교실, 야마하교회지원팀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 또

한, 신상품 발표회, 각종 악기전시회 및 연주회, 공연기획 및 협찬 등

을 통해 한국의 음악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
